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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들, 뷰티 디바이스 관심 높아�피부 탄력 개선 돕는 기기들 인기
‘메가뷰티쇼’ 체험 부스 낸 레스노베, 보다나 등 다양한 브랜드 선보이며 고객 선택 폭 넓혀

2025. 05. 04. 서울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집에서 스스로 피부를 관리하는 ‘퍼스널 뷰티 케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쿠팡 고객들
사이에서도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일 쿠팡에 따르면 올 1분기 쿠팡 앱 내 ‘뷰티 디바이스’ 키워드 검색량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 대비 86%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뷰티 디바이스는 고주파, 초음파 등의 기능을 탑재해 집에서도 주름 개선, 미백, 피부 진정 등 피부과 시술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기다. 바쁜 일상 탓에 피부과 방문이 어려운 2030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
업체 데이터브릿지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22년 425억5000만달러(약 61조원)에서 2030년 1769억3000만
달러(약 255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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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쿠팡에서는 기존 클렌저 기기 외에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고주파 마사지기, 갈바닉, EMS 등 ‘탄력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도 전문적인 수준에 준하는 관리를 원하는 고객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
된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쿠팡은 레스노베(피부관리기), 포레오(클렌징기기), 차홍, 슈틸루스터(헤어스타일러), 보다나(헤어 스타일링),
퍼플고릴라(모근제거기), 라피타(제모 의료기기) 등 다양한 국내외 인기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를 모두 로켓배송으로 선보이고 있다.
올 1~4월 뷰티 디바이스 신규 입점 상품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리면서 고객들의 선택폭을 넓히고 있다.

레스노베의 대표 제품으로는 배우 서현이 모델로 활동하는 뷰티 디바이스 ‘코어 임팩트’가 있다. 쿠팡에서 디바이스와 코스메틱 구
성에 고급 가죽 케이스를 포함한 세트 상품을 단독 론칭했으며 정가 대비 50% 이상 할인하여 39만원대에 판매 중이다. 레스노베
는 최근 쿠팡이 진행한 대규모 뷰티 행사 ‘메가뷰티쇼 버추얼스토어’에 코어 임팩트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많
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보다나는 오는 10일 진행 예정인 브랜드데이 행사를 통해 스테디셀러인 글램웨이브 봉고데기 36mm 아이보리무드 상품을 정가
대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클렌징 및 모공관리에 특화된 진동클렌저를 만드는 스웨덴 브랜드 포레오도 지난 4월 로켓배
송으로 신규 입점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를 합리적인 가격과 편리한 쇼핑 경험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뷰티 디바이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고객들의 ‘퍼스널 뷰티 케어’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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